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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30청년자문단,
현장형 워크숍 통해 정책 아이디어 발굴

 - 1박 2일 워크숍 통해 청년식탁 시즌2 촬영 및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방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2일(월)부터 13일

(화)까지 1박 2일간 충남 아산 외암민속마을과 충북 청주 영농형태양광 실증

단지 일원에서 ‘제3기 2030청년자문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2030청년자문단은 농식품부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청년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등을 수행하는 자문기구로 지난 1월 임기를 시작하여 1년간 

활동을 수행한다. △농업 △농촌 △농산업 3개 분과, 17명으로 구성되어 

농업·농촌 분야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농식품부에 전달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자문단원들이 농업ž농촌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농정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정책 제안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째 날에는 농식품부 콘텐츠 ‘청년식탁 시즌2’ 촬영을 아산 외암민속

마을에서 진행했다. 자문단원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활용해 흑백요리사 

시즌1에 출연한 조서형 셰프와 홍현희ž제이쓴 부부와 함께 요리한 음식을 

마을 주민들에게 대접하며 농촌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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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날에는 청주에 위치한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방문했다. 해당 

실증단지는 2018년 산업부 연구과제로 설치된 97kW 규모의 시설이 설치

되어 있으며, 모듈 면적 비율(차광률)과 모듈 유형, 구조물 등을 달리 적용

하여 영농형 태양광 시공 기준을 실증하는 곳이다. 자문단원들은 발전설비와 

작물 재배 현장을 둘러보고, 현황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통해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현장 여건 등을 살펴봤다.

  농식품부 황준수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단장)은 "2030청년자문단은 현장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전달하는 소중한 창구"라며, "이번 워크숍

에서 얻은 경험과 아이디어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제안으로 이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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